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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경제포럼 뉴스
2017년 7월 26일, «FederalPress» 

동방경제포럼에 캐나다 러시아 및 유라시아 내 사업협회 (CERBA) 관계자들 참석.

10여개의 캐나다 기업들로 구성된 방문단에 세계적으로 유명한Kinross Gold, 
Bombardier, Pratt & Whitney Canada, SNC Lavalin도 포함된다. 

CERBA와 ‘RosCongress’ 재단 간 전략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광산야금업, 항공우주산업, 
농업, 금융업 분야 기업 대표들이 러시아 내 사업 경험을 발표하고 향후 외국 기업들을 
위한 사업 및 투자환경 개선과 관련된 제안을 할 것이다.  

http://fedpress.ru/news/77/economy/1826390

2017년 7월 26일, EastRussia

제3회 동방경제포럼 외국인 참가자들 무비자로 러시아 입국 가능.

‘동방경제포럼 진행에 따른 외국인 및 무국적자 러시아 출입국 절차’관련 러시아 
정부 시행령에 따라 2017동방경제포럼 외국인 참가자들은 9월 3-9일간 무비자로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할 수 있다.  

https://www.eastrussia.ru/news/inostrannykh-uchastnikov-vef-vpustyat-v-rossiyu-bez-viz

2017년 7월 24일, TASS

2017동방경제포럼에서 교육 및 청년의 날 행사 진행.

포럼 개막일인 9월 5일 진행되는 행사에 러시아 지역 대학생, 젊은 과학자 및 사업가들, 
또한 외국인 참가자들이 참석한다. 

해당일에 ‘디지털 경제속의 청년’ 패널 디스커션이 계획되어 있으며 사회경제분야 

월간 정보 다이제스트

극동의 경제발전
2017년 7월

•	 제 3차 동방경제포럼 
비즈니스 프로그램 구
성 공개 

•	신조 아베 일본총리,  
2017년 동방경제 포럼 
일본 사절단 인솔 계획

•	러시아 정부, 극동지역 
“스바보드느이” 선도개
발 구역 설립 승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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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잠재력 구현 정책, 미래 경제 형성에서 청년의 역할, 극동 내 청년사업활성화 및 
지역 인구, 교육 정책 등이 논의된다. 

http://tass.ru/novosti-partnerov/4436262

2017년 7월 23일, TASS

동방경제포럼에서 최초로 러시아-인도 사업가 비즈니스다이얼로그 진행.

인도측 포럼 방문단은 시트하라만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끈다. 주러 인도 대사 사란에 
의하면 양국에 최대한 도움이 되게끔 방문단 구성을 갖춰가는 중이다. 

https://www.gazeta.ru/gazeta/adv/10737389.shtml

2017년 6월23일 _ lenta.ru 

2017년 동방경제포럼 참석자들을 위해 6천5백개의 호텔방이 준비되어 있다. 

제 3차 동방경제 포럼 참석자들의 최대 편의를 위해 블라디보스토크 22개 호텔들과 
극동연방 대학교 캠퍼스 룸 예약 계약이 체결되었다. 

http://tass.ru/ekonomika/4429898

2017년 7월 21일, ‘콤소몰스카야 프라브다’

동방경제포럼에서 17개 선도개발구역 소개.

극동연방관구의 지역들이 9월 5-10일간 진행되는 ‘극동의 거리’ 축제에서 지역별 
전시관들을 통해 각자 조성된 선도개발구역을 소개한다. 방문객들은 러시아 신규 경제 
정책의 첫 성과들을 접할 수 있다: 선도개발구역 입주기업들, 신규 관광 코스, ‘극동 
헥타르’ 활용가능성이다. 

https://www.kp.ru/daily/26707/3732782

2017년 7월 10일, Lenta.ru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 제3회 동방경제포럼 참석 의향 확정.

올해 7월 7일 함부르크 G20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면담을 
가지고 양국 협력을 논의하였다. 면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동방경제포럼 참석을 
위해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lenta.ru/pressrelease/2017/07/10/vostecforum

극동 국가정책
2017년 7월 30일, RIA News

러시아 대통령, ‘극동헥타르’ 관련법 개정안 승인

동방경제포럼 운영기관 RosCongress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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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을 통해 무상으로 토지가 제공되는 지역이 확대되며 토지제공거부사유가 구체화 
되었다. 또한 법에따라 러시아 국민들이 토지취득 신청을 러시아 전국에 분포한 
종합민원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게 되었다.

https://ria.ru/society/20170730/1499427071.html

2017년 7월 26일, ‘콤소몰스카야 프라브다’

‘극동헥타르’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에 600개 이상 프로젝트 접수. 

‘극동헥타르’ 아이디어 공모전 접수가 마감되었다. 대부분의 토지활용 제안은 저층건설 
및 농업과 관련되어 있다. 공모전 우승자들은 상품과 동방경제포럼 초청권을 받는다. 
https://www.kp.ru/daily/26709/3734333

2017년 7월 26일, ‘Interfax’

러시아 정부, 스바보드니 시 발전 계획 승인.

아무르 주에 위치한 도시의 2017-2025년 종합 사회경제발전 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488억 루블이다. 계획에 따라 사회 인프라 신규 시설 건설, 도로 및 가스, 난방수, 
상수도 공급 시스템 보수가 진행된다. 또한 ‘스바보드니’ 선도개발구역 조성과 관련된 
조치들도 계획에 포함되어 아무르가스가공공장과 아무르가스화학단지가 건설된다. 

http://www.interfax-russia.ru/FarEast/view.asp?id=853874

2017년 7월 19일, ‘Rossiskaya Gazeta’

푸틴 대통령, 극동 관광 발전을 위한 세제혜택 관련법 승인.

법에 따라 극동연방관구 내 지역에서 관광업에 종사하는 업체들은 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 우선적으로 혜택이 적용되는 분야는 호텔업이다. 혜택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https://rg.ru/2017/07/19/reg-dfo/podpisan-zakon-o-nalogovyh-lgotah-dlia-razvitiia-
turizma-v-dfo.html

2017년 7월 12일 , ‘Izvestiya’

전문가들이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의 지난 2년간 활동을 논하다

올해 7월 11일 제3회 동방경제포럼 준비 과정의 일환으로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관련법 2주년: 성과와 전망’ 주제로 전문가 원탁회의가 진행되었다. 현재 자유항 
입주기업 신청이 396건 접수되어 총 투자 규모는 3740억 루블에 달한다. 특별 체제는 
극동 5개 지역에 분포한 21개 시군구에 적용된다. 

http://iz.ru/618534/2017-07-12/eksperty-podveli-itogi-dvukh-let-raboty-svobodnogo-

porta-vladivostok

2017년 7월 5일, ‘Interfax’ 

러시아와 중국이 ‘프리모리예-1’, ‘프리모리예-2’ 국제교통로 추진 계약 체결

동방경제포럼 운영기관 RosCongress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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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각서에 따라 양측은 도로, 철도, 항구, 공항, 검문소, 통신 시스템 등을 포함하는 
국제교통로 발전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협조한다. 또한 경유화물에 대한 
통관절차 간소화, 지출 감소, 기간 단축과 관련된 조치가 취해진다.

http://www.interfax-russia.ru/FarEast/news.asp?id=847256&sec=1671

극동경제
2017 년 7월 18일, Regnum

극동에 추진 준비중인 프로젝트 총 600개에 2조 1000억 루블 규모로 추산

현재 극동에 가동된 신규 산업체수는 35개이며 올해 말까지 추가로 50개 완공을 앞두고 
있음을 트루트녜프 부총리가 푸틴 대통령과의 공무면담에서 밝혔다. 이를 통해 극동 
경제로 1150억 루블의 자금이 유입되고 5500개의 일자리가 생긴다. 

https://regnum.ru/news/2302153.html

극동개발신규정책: 성공사례
2017년 7월 21일, News.rambler.ru

‘베링고프스키’ 선도개발구역 입주기업, 중국으로 석탄 수출 개시

‘베링프롬우골’사가 (호주의 Tigers Realm Coal사의 자회사) 석탄 4만톤을 중국 타이상 
항으로 납품하였다. 이는 ‘판듀시킨스코예’ 필드에서 처음으로 채굴된 물량으로 해당 
경로를 통해 아태지역 국가들로 공급되게 된다. 석탄산지개발프로젝트에 투입된 
투자금은 2330만 오스트레일리아 달러이다. 

https://news.rambler.ru/asia/37453842-rezident-tor-beringovskiy-na-chukotke-nachal-
postavki-uglya-v-kitay

2017년 7월 6일, RBK

극동에 ‘남쿠릴’ 선도개발구역 조성

쿠릴열도에 선도개발구역을 조성하게된 기반은 신규 투자자인 ‘오스트로브노이’ 
어업공단으로부터 접수된 시코탄 섬 냉장 및 냉동 수산물, 통조림 생산 공장 설립 
제안서이다. 프로젝트 총 투자액은 약 50억 루블정도이다. 제품은 러시아 내수시장에 
공급되고 또한 일본, 중국, 한국을 포함한 아태지역 국가들로 수출된다. 신규 산업체 
조성으로 섬에 1000개의 일자리가 생겨나게 된다. 

http://www.rbc.ru/rbcfreenews/595e100d9a79478b17d01c5

참고정보: 2017동방경제포럼 조직위 – ‘RosCongress’ 재단은 컨벤션 및 전시회 행사 
조직 분야 최대 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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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Congress’재단은 컨벤션, 전시회 및 공공행사 조직을 통한 러시아의 경제 잠재력 
및 이미지 강화 기여를 목적으로 2007년에 설립되었다. 재단은 행사 컨텐츠를 제작하고 
기관 및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정보, 자문 지원을 제공하며 총체적인 러시아 및 
글로벌 경제 연구, 분석을 진행한다. 

오늘 재단이 매년 진행하는 행사들은 몬테비데오부터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개최지가 
다양하며 이를 통해 한 자리에 세계 사업계의 리더들, 전문가들, 언론인들, 정부 
관계자들을 모을 수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프로젝트들을 논의할 수있는 최고의 
환경을 조성하며 사회적기업과 자선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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